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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와 펜귄 아빠    17-03-08a

기러기 아빠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요새 고국에서는 펜귄 아빠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있는 엄마들이 수천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아빠들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보고싶으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가족이 보고 싶어도 날아갈  수 없는 아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빠들을 펜귄아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날아다닐 수 가 있지만 펜귄은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생긴것 같습니다.


가족이 수천리 수만리 떨어져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러기 아빠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바라는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허물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러기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간혹 기러기 가족 신분을 정리하고 귀국을 결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 중에 귀국을 원하는 자녀들을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부모들은 귀국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저녀들은 귀국을 하지 않고 그들이 최근까지 생활하던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합니다. 

하기야 저도 미국에 살면서 여러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만다 자녀들은 자기들의 친구와 헤여지기 싫어서 울고불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러기 가족이 귀국을 하려할 때 귀국을 하지 않으려는 어린 아이들의 저항은 친구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국에서는 아이들이 전학을 하면 소위 텃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 전학온 아이들이 이미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면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신체적인 고통도 받는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아이들로부터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영어도 모르는 새 아이가  전학하여 들어 온다하여도 아동들 사이에 텃세라는 현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온 반 벙어리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가족의 어린아이들이 첫날부터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영어 한 마디 못하던 아이도 6개월만 지나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영어능력을 갖게 됩니다. 

필리핀, 태국, 오스트랄리아, 또는 뉴질랜드에 간 기러기 가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으로 온 기러기 가족들은  미국식 교육방법이 아이들에게 심한 압력을 주지 않는 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급의 등수를 먹이지 않습니다. 졸업식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 학생을 대표하여 졸업사를 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몇 등으로 졸업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필요도 없습니다. 성적표에는 A,B,C,D 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100점 기준의 한국처럼 등수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등수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한국에서 온 아동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방과후에는 마을마다 축구, 야구등의 리그가 결성이 되어 어린아이들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들이 코치를 하면서 치뤄지는 경기에 스코어를 먹이지 않습니다. 즉 이기고 지는 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경기를 즐기지만 양팀다 이긴 기분으로 경기를 마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교실에 학생들을 20명 이상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은 교사로부터 개인적인 관심을 받으며 공부를 합니다. 전교조 같은 과격교사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친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치관을 손상시키는 교사가 있으면 그런 교사는 사친회의 힘에 밀려 학교에 잔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기러기 가족의 아이들이 미국의 학교를 선호하는 모든 이유를 연구하여 그 중에서 좋은 점을 고국의 학교에 적용을 한다면 기러기 가족의 수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